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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곡점에 선 충북 농촌, ‘농촌공간 재구조화’로 새 지
평 열 것

현재 충북은 역동적인 성장과 인구 소멸이라는 상반된 현실

이 교차하는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 청주·진천·음성을 잇

는 중부권은 혁신도시와 대규모 개발로 강력한 성장 동력을

얻고 있지만, 수려한 자연을 품은 남·북부 지역은 인구 감소

라는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농림축산

식품부와 충청북도, 11개 시·군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

생 기본계획’ 수립에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이는 농촌의 삶

터, 일터, 쉼터 기능을 복원하여 도시민과 농민이 교류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존의 공간’으로 농촌을 재설계하

는 담대한 여정이다.

농촌은 식량 안보의 거점이자 생태계의 보고로서 다원적 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그동안

무분별하게 들어선 공장과 축사는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며 농촌 본연의 가치를 훼손해

왔다. 특히 악취와 소음은 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거대한 진입 장벽이 된다. 쾌적한 주거 환경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활

성화 정책도 실질적인 결실을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정책의 지향점은 ‘사람’이다. 충북은 전국 1호로 괴산군 신풍지구에서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시행하며 공간 관리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했다. 마을 한복판의 축사를 철거

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한 것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큰 상징성을 갖

는다. 

또한 청주 금대, 음성 무극, 증평 화성지구 등에서도 유해 시설을 정비한 자리에 보육·문

화 기반 시설을 구축하며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나아가 괴산 청안 선비마을과 보은 지역활력타운 등은 정주 인구를 넘어, 도시민이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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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오가며 유대를 쌓는 ‘관계 인구’ 형성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농촌이 도시민

에게는 영감을 주는 쉼터로, 농민에게는 자부심 있는 일터와 삶터로 기능할 때 충북 농촌

은 비로소 지속가능한 생명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이제 한정된 토지 자원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충북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은 정부와 지자체의 계획이 유

기적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든든한 가교가 되고자 한다. 중앙의 정책이 지역 특성에 깊이

녹아들도록 밀착 지원하고, 지자체와 주민이 함께 그리는 청사진이 실질적인 지역 활성

화라는 결실로 이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다.

충북의 모든 시·군이 소멸의 불안을 떨쳐내고 누구나 찾아오고 싶은 희망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원팀(One Team)’의 정신으로 협력하며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촌의 미래를 만

들어갈 것을 다짐한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농촌을 새롭게 창조하는 과정에서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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